
보름달처럼

행복이 가득한

한가위 보내세요.

회장 진 영 문 올림

안녕하십니까?

한국산림기술인회 진 영 문 회장입니다.

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.

우리 회를 향한 관심과 성원에 

감사드립니다.

근심과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

남은 한 해 가정에 좋은 소식만 

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보름달처럼 행복이 가득한

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 




